
#8. 사랑에관한짧은필름에서밝혔다시피여래엄마와아빠는
같은학교동아리선후배사이로만나서결혼에까지골인했답니다.

알콩달콩신혼생활을하던어느날엄마가배가아파병원에갔더니

엄마는왠지혼자는가기가쑥스러워아빠와함께산부인과에갔더랍니다.

병원문을나서는데들어올때와는다르게걷는것도조심스러워지더라네요.

집에도착하자마자시댁과친정에이기쁜소식을전했지요.

아빠는한술더떠서친구및선후배들에게까지전화를해대네요.

그날부터아빠는엄마때문에바빠졌어요.

시간이흐르고드디어여래가세상에모습을드러내던날

그리고

※초유에는아기를보호하는면역항체가많이들어있다고하네요.

외할머니가산후조리를해주시는동안은괜찮았지만산후조리가끝난후
외할머니가시골로내려가시자엄마와아빠는정신이없어졌답니다.

익숙해지는데까지제법시간이걸렸지요.

어느덧조금여유가생기자그때부터엄마는아기의모든게
신기하게만느껴지더라네요.

또다시시간은흘렀고엄마는조금씩조금씩진짜엄마가되어갔답니다.

하지만결코쉬운일만은아니었지요. 아기가조금이라도아프면

모든일들이엊그제일같은데어느틈에여래는초등학교5학년이되었고,
둘째보리도일곱살로씩씩하게어린이집에다니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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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쑥스럽네.

우리 아기 다칠라
조심, 조심.

알았어, 엄마.이제부터는 몸조심
해야 한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이놈아,
이 형님이
아빠가
되신단다.

저기 형님
제가…. 어이구, 푼수….

그런데 이상하네
이렇게 기쁜데
왜 눈물이
나는 거지?

?

?
뭐니 뭐니 해도

애들이 제일 예뻤을 때는
말을 배워 한 두마디
하게 되었을 때 같아요.

우리 애들이야 뭐
속썩일 일이 있겠어요.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엄마, 오빠가
막 뭐라고
그래.

보리가 내가 숙제
해놓은 데다가

낙서를 해놨단 말예요.

으이그,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어.

둘 다 이리
못와.

훗날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속을 썩이더라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된대. 
기쁨은 이미 아기 때
충분히 주었으니까.

이런, 아무리 작게
해놔도 전화벨소리와
초인종소리에는 깨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초인종은 누르지
말고 노크하라고
써 붙여놔야지.

애가 왜 이러지. 잠을 며칠
설쳤더니

나도 졸리네.

나도 이렇게
자랐을까?

자기, 왜 그래? 아, 암 것도
아냐.

선배,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된 거예요?

어허, 
선배가 뭐야 선배가. 
여보라고 해야지.

이건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보셔야
하겠는데요.

산부인과요?

체 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닌가?

임신 8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이, 이쁘게
생겼네요.

난 시커멓기만
하고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뭐, 육회가 먹고
싶다고? 알았어.

빠르다.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 
가지고 나가.

어때?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지?

가게가문을다닫아서
겨우겨우사왔는데….

어디가 날 닮았다는 거지?
내가 보기엔 그 애기가

그 애기. 애기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초유를 먹여야 하는
데 젖이 안 나오네.

유축기로 짜서라도
먹이자구.

갈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는 거지?

여보, 아기
기저귀는
갈았어?

어마, 
이 작은 애기도
손톱 발톱이
자라네.

킬킬킬, 이 발가락은
또 왜 이렇게 생겼담.

어디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아기가 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배가 고플 때, 
둘째 졸릴 때, 

셋째 용변을 봤을 때.

세 가지 이유를
충족시켜줬는데도
계속 울면 그 때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

하루에 가는 기저귀
수가 27~28개나 되네.

아기가 잘 때 너무 조용한 것
보다는 평소보다 조금만
조용하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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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진영과전법게를
다갖춘최초의불조정맥서

한국의선(禪)을
세계에드날리는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문재현선사님저

신간! 불조정맥

www.zenparadise.com02-3494-2460도서출판 바로보인

종조석가모니불로부터현78대에이
르기까지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
과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온전하게
갖춘최초의불조정맥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다년간수집, 정리하여기도와
관조끝에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문재현선사님이평생동안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나누었던선문답. 
현대에생생히살아있는‘화두’!
영역하여우리말과함께실어서세계에
자랑스러운한국의선(禪)을소개하고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
문의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25,000원(택배비 별도)


